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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의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양한 현상을 표출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호
를 재생산하거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 시대에서 중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변용되는 스포츠의 의미는 최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회 현상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스포츠문화는 새로운 현상을 생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 접근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각각의 학문별로 영역별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스포츠문화가 어떻게 소비
되고, 확산되고, 재해석되어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의 방향과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는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섯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로 학교체육, 
스포츠 동호회(스포츠 클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미디어, 스포츠와 관련된 공정성을 제시하였다. 우린 수
많은 과학문명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스포츠문화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촉진 시키고 있다. 다만 그러
한 것을 규정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노력, 즉 문화 규정짓기와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틀은 단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문화, 스포츠소비, 사회변화, 재해석

  Abstract : Today's sports, by themselves, express a wide variety of phenomena and reproduce or 
imply complex social symbols. The definition of sports being transformed in combination with 
ideology, which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each era, has become more diverse in recent years. 
Recentl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ding the social phenomenon, sports culture is 
producing a new phenomenon. In this era, we need the study in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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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rpret sports culture is the right approach. The struggle for survival in each discipline was 
expressed as a reinterpretation of sports culture. This is to answer questions about how sports culture 
is consumed, spread and reinterpre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and 
directing point of sports culture. Based on such problem recognition, five types of answers to what 
sports culture consume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the fairness related to school sports, sports 
society-club(sports clubs), sports events, sports media, and sports was suggested as a medium for the 
spread of sports culture. We are accepting and transforming numerous scientific civilizations to 
improve sports culture and to promote consumers. However, there is a pity not to define such a thing. 
Efforts at a more fundamental level, such as cultural regulation and fundamental directions, need to be 
discussed. The framework of reinterpretation of sports culture should be constantly looking for 
directions and answers about what to do, not just the level of interpretation.
   
Keywords : Sports Culture, Sports Consumption, Social Change, Reinterpretation. 

1. 왜 스포츠문화인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
은 삶의 지향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트렌드
로 위치한 여가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한국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일상
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있어 여가와 건강 영역의 중요성이 증
가하였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
심 또한 꾸준히 증대해 왔다[1].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 질문을 하거
나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흔하지 않다. 수요에 
따른 단순한 변화나 대처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
은 강조되었지만 스포츠를 움직이는 문화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접근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학계 전반의 현실이다.  
  스포츠를 움직이는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고, 
스포츠문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포츠문화를 이
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것
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자들마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문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해석하려고 시도해야하는 영역이다. 이 
시점에서 스포츠문화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논
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스포츠현상을 해석하
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라 판단
하였다. 특히 요즈음 국민들에게 스포츠문화는 어
떻게 인식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는지 궁금하였

고, 스포츠문화를 소비하는 방법과 소비의 매개체
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었다.   
  지금까지의 스포츠문화는 문화에서 분화되어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하였다. 즉 고유하면
서 독특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아직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영역(학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해석하기 
쉬운 영역으로 보여 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배
적인 문화로 성장했다는 견해를 인지하는 학계와 
현실에서 읽혀지는 일반적인 스포츠문화의 인식
과 현실의 차이가 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학계의 내부적으로는 학문적 체계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화하였지만 사회 
구성원에게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 인식과 기대
를 충족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를 하나의 주
체적이고, 독립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식하고, 어떠
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는 기간과 공간을 초월
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학문적 영
역이다[2]. 또한 문화의 하위영역으로 스포츠문화
가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회와 동조하고, 
이질화 되어 왔는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
금증을 해소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체계화하여 인간행동을 분석 축적하기도 하는 분
야가 스포츠문화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양
한 현상을 표출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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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생산하거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 시대
에서 중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결
합하면서 변용되는 스포츠의 의미는 최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회 현상을 주도하는 4
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스포츠문화는 새로운 현상
을 생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
이 옳은 접근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각각의 학문별로 영역별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
림, 그것이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것으로 표
현되었다. 스포츠문화가 어떻게 소비되고, 확산되
고, 재해석되어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의 방향과 지향점
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2. 스포츠문화와 소비와의 관계

  모든 문화를 통제하는 중요한 단어는 ‘소비’이
다. ‘문화적 취향’ 혹은 ‘문화적 삶’이란 상품의 
구매 혹은 소비를 위해 방문하는 ‘대중적 소비문
화’의 또 다른 이름에 다름 아닌 것이다[3]. 문화
를 소비하는 데는 소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설
정에서부터 이를 유통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의 소비에는 시간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에 국
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간, 
시설, 용품 등 다양한 외적 요인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소비 양상과는 다른 특징
을 가진다. 
  특히 스포츠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과 문화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 
또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소비의 지향
점은 고정적이지 않다[4].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
는 기준, 시대적 배경,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발표자는 최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스포츠문화를 요약하여 다섯 가지
의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문화는 인간행동을 소비하는 것이
다. 스포츠문화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으
로서의 체육을 교육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
행동의 소비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비라고 이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

게 하여 인간행동의 변화를 조장하는 것이 스포
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스포츠문화는 사회적 관계를 소비하는 
것이다. 규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경쟁하여 나를 
들어나게 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결
과를 획득한다. 즉 대부분 누군가와 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 활동과 동호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셋째, 스포츠문화는 개인적 취향을 소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 
등 개인의 취향을 전제로 스포츠문화는 소비된다. 
누군가에 의해 설득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
과 삶의 취향이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확대 해석하면 
스포츠팬이 소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다. 스포
츠팬의 역할은 단순히 소비자의 영역을 넘어 공
동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함께하는 것이 현대 스포
츠소비의 특징이기도 하다. 
  넷째, 스포츠문화는 상징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문화코드를 해석하는 하나
의 기준이 되었다. 스포츠시장은 단순한 기능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
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
다. 스포츠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종목의 특성은 
물론 상표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그 상징적 
가치가 금전적 가치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없는 주관적 평가가 발생하
는 곳이 스포츠시장이다. 
  다섯째, 스포츠문화는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 
즉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스포츠문화를 작동하
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정치적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스포츠의 양상은 무엇인지, 경제적 수준의 정도에
서 어떠한 환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역사적 흐
름과 시간의 흐름이 스포츠를 포장하고, 가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 즉 스포츠 주변에서 펼쳐지는 문화작용이 
때론 기술을 능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한 시기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욱 중요시되
는 소비사회로 특징된다[5]. 스포츠소비에 관한 
Baudrillard[5]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건강에 의
미를 두었던 사용가치에서 스포츠소비를 통한 의
미화와 의사소통으로 나아가 차별화 과정으로 변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6]. 여기서 인간행동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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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 개인 취향, 상징적 이미지, 환경은 스
포츠를 의미화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원인
이며, 차이의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석기준
이 된다. 이는 국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마다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7]. 특히 스포츠상품은 국가의 표출하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 특성을 고
려한 소비가 중요하다[8]. 이처럼 스포츠는 다양
성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스포츠
는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스포츠문화는 소비로 귀결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스포츠문화의 어떠한 면
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것이 스포츠의 근원적 시장을 확장하고,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3.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는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 스포츠문화의 배경은 식민지 경
험과 남북대결구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변
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그 이면에 깔려있다. 
한국사회에서 반일의식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
을 보이면서 스포츠에도 녹아내려 있다.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의 복수, 응징을 스포츠로 통해 
이루려고 해왔다. 이는 한국사회 구조의 반영이자 
스포츠 문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9].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관계와 맥을 같이 하면서 스포츠
가 성장 또는 확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때 스포츠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함으로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스포츠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지난 
정권의 조작적 행위의 이면을 우리는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스포츠문화와 소비
와의 관계라는 2장의 연계 선상에서 다섯 가지의 
매개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학교체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가 
학교교육 내에서이다. 최근 재미, 수월성 등을 이
유로 뉴스포츠를 적용한 교과과정이 확대되고 있
다. 하지만 전통적 스포츠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
가운 일은 아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과 스포츠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활성
화될 수 있는 스포츠문화의 확산이라는 입장에서
는 명확한 내용과 종목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0]. 
  둘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동호회(스포
츠클럽) 이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형성은 자율
성과 유희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저변을 기반으로 응집되어 집중되어야 한
다. 저변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사회
적 관계까지 정상적으로 문화로 형성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場)
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뒷받침이 될 
때 대중스포츠의 정착이 수월할 것이다.  
  셋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이벤트의 자
리매김에서 시작된다. 스포츠이벤트는 보는 스포
츠의 핵심이다. 보는 스포츠는 개인의 취향을 응
집하여 그들만의 문화형성에서 시작된다. 스포츠
를 보는 것에도 자기표현의 방식이 내재되어 있
다. 자기표현의 개념은 자신과 자신의 행각을 다
양하게 전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11]. 스포츠이
벤트의 특성에 따라서는 물론 스포츠문화를 즐기
려는 각각의 계층과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
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이벤
트는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스포츠문화 형성
에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인 체계
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부터 혁신과 다양성을 존
중이라는 차원까지 확대될 때 스포츠문화의 개방
성이 확산될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의 응원문화
가 스포츠문화를 변화시키고, 전환시켰음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미디어와의 
공존에서 시작된다. 미디어의 발전과 스포츠문화
의 확산은 맥을 같이 한다. 스포츠미디어가 생산
하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을 통하여 스포츠문화에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가
치가 병행하고 있지만 공존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가에 대한 견해는 개인의 몫이다. 무
책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스포츠의 수용은 언제
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를 작동하
는 공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
의 프레임은 공정한 사회이다.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스포츠 역시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
에 스포츠문화 역시 사회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발맞추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문화는 삶이 추구하
는 가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 시대가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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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대한 메가트렌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가 삶의 질을 지향함에 있어 스
포츠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
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과 해석의 노력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문화는 확산의 과정보다는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포츠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
했던 것이다. 스포츠문화의 생산과 수용과정에서 
표출된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확산의 매개체는 
기존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13][14]
들은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결
국 변화에 대한 적응, 변용에 대한 해석, 수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스포츠는 다양한 신체활동 양식을 바탕으
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표준화의 과정을 거
쳐 발전해왔다. 후기 산업의 스포츠는 개인, 지
역, 민족 차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
하는 ‘탈표준화’의 성격[15]을 토대로 성장하였다. 
반면 한국사회 스포츠문화는 국가 중심적 기획이
라는 조작적 성격 때문에 문화생산자로서의 주체
인 국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 이
제 스포츠문화를 작동해야하는 원리와 주체가 변
화해야 한다. 스포츠문화를 유통시킬 획기적 방법 
또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스포츠 수용자의 변
화에 따라 스포츠문화 또한 변화해야 한다. 살아
남기 위한 스포츠의 몸부림은 새로운 스포츠문화
의 생산과 기존 스포츠문화의 재생산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스포츠문화와 사회변화는 관계 지향적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는 다양하
다. 과학, 기술, 지도자, 용품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문화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문화는 국가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
다. 스포츠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 한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스포츠이해는 문화 교육에
서 비롯되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문화와 사회현상
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사회적 힘이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현상에서의 문화적 전환 역시 예외는 아

니다. 문화적 전환의 이면에는 항상 기술적, 산업
적 측면이 배경으로 위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
었다. 그러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생산
성과 산업적 성과에 기초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
술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
지 않는 사회 환경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스포츠계에도 상당한 변
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균형 잡힌 통찰력을 기반
으로 하는 철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17]. 스포츠문화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
겠으나 방향과 지향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하
는 시기가 온 것이다. 거대한 물결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
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처럼 중
요했던 시기가 없다. 스포츠를 이해하고 해석하려
는 매체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움직이지만 해답은 
동일하다. 변화해야만 하는 시기에 봉착했다. 즉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핵심방법으로 스포츠라는 
브랜드의 고유성과 지역문화로 해답을 찾고, 스포
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11]. 새로운 접근, 새로운 
교육,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 즉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골프에 열광하면서도 골프 하
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는 스스로 자
멸해왔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중요한 소비의 도구, 상품의 가치가 커지
고 있음에도 오히려 예비범죄자로서 인식되는 상
황이 너무나 역설적이다. 스포츠의 본질적 차원에
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비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
음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반론하지 못한다. 범죄행
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론과 사회가 
조장하는 것, 내가 참여하기 싫어함을 보편화 하
는 것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
하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부정적 강화가 오히려 
그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
닌지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스포츠문화 속에는 한국·한국인의 문화코드인 
문화사대주의, 인기주의, 입시문화와 관련된 출세



6   구강본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186 -

주의, 주지 우월주의, 평등주의 등이 혼재되어 있
다[18].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한국적 문화코드
가 스포츠문화의 퇴보·정체·발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19].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만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한국의 스포츠문화는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현상의 규명 없이 단순히 
스포츠 전반을 발전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
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스포츠문화 교육이 선
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대
중화, 고급화 시키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스스로 
스포츠문화를 잘 못 해석한 결과이다. 스포츠를 
발전시킬 또 다른 해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접근이자 새로운 시도이다.   
  특히 스포츠문화에 대한 진보적 접근이 필요하
다. 스포츠의 진보는 정치적 진보와는 별개이다. 
분명 다른 부분이다. 스포츠문화의 진보는 기존에 
해석되고, 기준이 되었던 모든 틀을 부정하는 것
이 아니다. 또한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다. 다
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스포츠의 변화,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보적 관점
이다. 스포츠문화의 생산과정과 수용 사이에 발생
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을 이해하고, 담론을 생산
할 수 있는 비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
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병행하여 스포
츠문화의 개방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린 수많은 과학문명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스포츠문화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촉진 시키
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규정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노력, 
즉 문화 규정짓기와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고, 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재해석
이라는 틀은 단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끊임없이 찾는 것
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스포츠문화를 교육시키고, 
스포츠문화와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알려
냄으로써 활동의 범위가 넓혀진다. 

5. 요약 및 결론

  오늘날의 스포츠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
한 핵심 자원이다. 다양한 현상을 표출하는 사회
적 자원이면서 도구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부

정적 이슈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국민들은 생
산된 이슈를 소비하면서 또 다른 스포츠문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문화와 소
비와의 관계,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를 통해 
스포츠문화는 단순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스포
츠문화는 사회변화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대
되거나 변용되어 우리의 삶속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즉 사
회 변화를 주목하지 않으면 스포츠문화의 이해 
또한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인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최첨
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회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 기저에서 스포츠가 
표출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기호체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스포츠문화를 어
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스포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학문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문화 정립은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
이다. 스포츠문화가 소비되고, 확산되는데 있어서
의 매개체를 찾는 노력과 과정의 체계를 설정하
는 것은 스포츠문화의 올바른 방향 찾기와 다름 
아니다.
  스포츠문화를 자체적으로 전문화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적인 한계로 
그쳐서는 더 이상의 생존전략이 될 수 없다. 스
포츠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스포츠문화의 발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내용이다. 변
화의 시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포츠 진보는 과거의 내용보다 급격하
고,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수용과 변
용의 속도를 한층 가속화 하여야 한다. 스포츠 
문화의 성장은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 공정한 스포츠문화 
만들기는 스포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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